
이 강의는 육로 실크로드보다 늦게 발달한 해상 실크로드의 역사를 개관하고, 바닷길을 따라 

번창한 항구도시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서역 실크로드와 마찬가지로 해양루트에서도 실크와 

도자기 교역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사막길에서 오아시스 도시가 발달한 것처럼 바닷길에서

는 항구 도시들이 발달했는데 역사적으로 명멸한 도시 가운데 베트남의 옥 에오, 말레이시아

의 믈라카와 페낭을 중심으로 알아볼 것이다. 옥 에오는 가장 먼저 발달한 고대의 항구였으

며, 로마의 금화가 발견된 곳으로 유명하다. 정화의 원정 이후 급속하게 발달한 믈라카는 15

세기에 동서의 물산들이 몰려든 가장 중요한 도시이자 국가였으며, 가장 늦게 발달한 페낭은 

사람들이 모여든 항구였다. 페낭은 해상 실크로드가 물자의 교역에서 시작해 사람의 교역으

로 확장됐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살펴볼 가치가 있다. 이로써 실크로드를 이용한 동서 교류

가 사회적, 문화적으로 미친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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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중국 불교미

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

며 대학원 동남아시아학 협동과정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책조정전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특별위원회 위원, 한국미술사학회 『미술사

학연구』 편집위원장, 국립광주박물관 도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

로 『난처한 동양미술 이야기』 1, 2, 3권, 『도시로 보는 동남아시아사』, 『아편

과 깡통의 궁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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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크로드 문명아카데미 제3기 

해상 실크로드의 도시들: 

옥 에오, 믈라카, 페낭

제3강
9월 19일(화)
오후 7시-9시


